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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로 사라져 가는 북방계 및 북한식물
- DMZ자생식물원 북방계식물전시원 특별개방 및 북한식물 전시(5.10-5.31)

  산림청 국립수목원(원장 최영태)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

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「DMZ자생식물원」에서 비개방전시원인 

‘북방계식물전시원’을 특별 개방한다.

  봄은 늦게, 여름은 일찍 찾아오는 펀치볼의 기후 특성 때문에 이 

시기에만 꽃을 피우는 DMZ일대의 식물을 볼 수 있다. 또한 북방계 및 

북한식물을 만날 수 있으며, DMZ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과 

DMZ식물, 북방계 및 북한식물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. 

 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

DMZ식물의 41%(1,120종)를 보유하고 있다. 전시원에는 야광나무, 

가침박달, 설앵초, 갯활량나물, 애기자운, 솜다리 등이 피어 있으며, 특히 

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, 백두산떡쑥, 흰양귀비, 오랑캐장구채, 

만병초 등을 관람할 수 있다.

 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“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

땀으로 조성된 DMZ자생식물원을 보여드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다. 

DMZ일대, 북한식물, 북방계식물 등 사라져 가는 우리꽃을 지속적으로 

보전하겠다.”라고 하였다.

※ DMZ자생식물원(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-70)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

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특별개방일 중 월요일(휴관일)을 제외하고, 9시부터 17시까지

입장이 가능하다.

담당 부서 국립수목원 책임자 과  장 김재현 (033-480-3001)

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담당자 연구사 윤정원 (033-480-3040)

     



<참고>

백두산떡쑥 만병초

너도개미자리 오랑캐장구채

황산차 하늘매발톱


